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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   지   영          정   경   미† 정   우   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아동의 얼굴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SD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20명과 이들과 지능, 연령을 매칭한 정상 발달

(TD)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쁨’과 ‘화남’ 목표 얼굴에 대한 정서 강도를 

평정하였으며, 각 정서는 두 구획으로 나누어져 역균형화된 순서로 이루어졌다. 각 자극은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로서 얼굴 표정이 일치하는 조건, 일치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맥락 정보가 없는 조건의 세 조건으로 제

시되었고, 모든 조건은 집단-내 변인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실시되었다. 실험 결과, 기쁨 구획에서

는 집단과 조건 간 상호작용이나 집단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는데, 

참가자들이 불일치 조건보다 일치 조건일 때 정서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화남 구획에서 집단과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조건 별로 집단에 따른 정서 강도 평정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D 집단은 일치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보다 정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하여 조건 간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ASD 집단은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

동이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맥락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은 정서에 따라 다르며, 적어도 화남의 정서에 대해

서는 TD 집단에 비해 맥락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얼굴표정 인식, 맥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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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은 

적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중요한 

능력이다(Min, Chung, Chong, & Yang, 2013; 

Pai, Cho, & Lee, 2004; Surcinelli, Codispoti, 

Montebarocci, Rossi, & Baldaro, 2006). 타인의 정

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단

서 뿐 만 아니라 얼굴표정, 제스쳐, 목소리 등

의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Mehrabien, 1972). 특히, 얼굴표정은 개인의 정

서가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자극으

로(Ekman & Friesen, 1978), 얼굴표정을 인식하

는 능력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즉

각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Ekman & Friesen, 1978; Ekman 

& Oster, 1979).

초기 얼굴표정 연구들은 정서(기쁨, 슬픔, 

공포, 역겨움, 화남, 놀람)에 따라 얼굴에 나타

나는 표정이 보편적이라고 보고하였다(Ekman, 

1992).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서로 다른 정서

가 비슷한 얼굴표정으로 표현될 수 있음이 확

인되면서 얼굴표정 인식의 모호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탐색이 

진행되었다(Smith, Cottrell, Gosselin, & Schyns, 

2005; Susskind, Littlewort, Bartlett, Movellan, & 

Anderson, 2007). 얼굴표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 요소들은 크게 지각자 내 

요소과 지각자 외 요소로 구분된다. 연구자들

은 지각자 내 요소로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

(Hoffmann, Kessler, Eppel, Rukavina, & Traue, 

2010; Orgeta & Phillips, 2007), 정서 상태

(Demenescu, Kortekaas, den Boer, & Aleman, 

2010; Leppänen, 2006), 사회성 손상 정도

(Harms, Martin, & Wallace, 2010; Mueser et al., 

1996) 등을 보고하였다. 지각자 외 요소로 밝

혀진 것에는 목표 얼굴의 정서 종류 및 강도

(Kohler et al., 2003; Montagne, Kessels, De Haan, 

& Perrett, 2007), 인종(Elfenbein, & Ambady, 

2003), 목표 얼굴과 함께 제시된 맥락 정보

(Barrett, Mesquita, & Gendron, 2011) 등이 있다.

그 중 일부 연구자들은 타인의 얼굴표정이 

얼굴 단독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맥락 정보와 

함께 제시된다는 점을 근거로 맥락 정보가 제

시된 얼굴표정 인식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

다(Carrera Levillain & Fernandez Dols, 1994; 

Wiesser & Brosch, 2012). 그 결과, 인물의 제

스쳐(Meeren, van Heijnsbergen, & Gelder, 2005; 

Van den Stock et al., 2007), 상황적 장면(Mobbs 

et al., 2006; Righart & de Gelder, 2006), 상황에 

대한 언어적 묘사(Carroll & Russell, 1996; 

Schwartz et al., 2012) 그리고 음성이나 음악과 

같은 청각적 자극(de Gelder & Vroomen, 2000; 

Sherman et al., 2012) 등 다양한 종류의 맥락 

정보가 얼굴표정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추가적으로 연구들은 맥락 정보 뿐 아니

라 목표 얼굴의 정서와 맥락 정보의 정서 일

치 여부에 따라 맥락 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보고하는데,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

의 정서가 일치한(congruent) 경우 정서 판단의 

정확도와 정서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불일치

한(incongruent) 경우 정서 판단 정확도와 정서 

강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Mumenthaler & 

Sander, 2012; Wieser & Bosch, 2012).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맥락 정보 중 우리

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주변 인물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을 근

거로(Ito, Masuda, & Li, 2013; Wieser & Brosch, 



노지영․정경미․정우현 /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159 -

2012)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이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Hess, Blaison, & Kafetsios, 2016; Ito, Masuda, & 

Li, 2013; Masuda et al., 2008). 연구들은 주로 

참가자가 속한 문화권에 따라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의 영향이 다름을 탐색하였는데(Hess, 

Blaison, & Kafetsios, 2016; Ito, Masuda, & Li, 

2013; Masuda et al., 2008), 일부 연구는 상호의

존적(interdependent)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독립

적(independent) 문화권의 참가자들보다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

고한 반면(Ito, Masuda, & Li, 2013; Masuda et 

al., 2008), 또 다른 연구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Hess, Blaison, & Kafetsios, 

2016). Seo, Chung, Jung(2017)은 이러한 연구 

결과 간 불일치가 제시된 과제 간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목표 얼굴 주변에 맥

락 정보로 제시된 얼굴표정의 특성(개수, 정서 

강도, 제시시간)의 차이가 얼굴표정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

과, 참가자가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맥락 정

보로 제시된 얼굴표정의 정서 강도나 제시 시

간이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맥락 

정보로 제시된 얼굴표정의 개수가 많을수록 

얼굴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짐을 관

찰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맥락 정보로서 얼

굴 자극의 연구에서 실험 변인이 결과에 영향

을 미침을 시사한다.

한편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이다(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ASD 집단

의 얼굴표정 인식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

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Lozier, Vanmeter, & 

Marsh, 2014; Uljarevic & Hamilton, 2013)에서 

ASD 집단의 얼굴표정 인식이 정상 발달(typical 

development: TD) 집단과 차이가 있음을 반복

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ASD 집단의 얼굴

표정 인식이 맥락 정보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를 조사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Eto et 

al., 2014; Golan, Baron-Cohen & Golan, 2008; 

Koning & Magill-Evans, 2001).

문헌 조사를 통해 찾아낸 3개의 연구는 모

두 맥락정보로 동영상을 사용하였는데, Koning

과 Magill-Evans(2001)은 얼굴표정과 함께 상황, 

제스쳐, 목소리의 어조와 억양이 맥락 정보로 

포함된 동영상 속 대상의 정서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Golan, Baron-Cohen, Golan(2008)은 얼굴

표정과 함께 상황을 맥락 정보로 포함한 동영

상을, Eto 등(2014)은 인물의 제스쳐를 맥락 정

보로 포함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대상의 정서

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연구들은 모두 ASD 집

단과 TD 집단의 정서 인식 능력을 비교하였

는데, 그 결과 맥락 정보의 종류에 관계없이 

ASD 집단이 TD 집단보다 맥락 정보와 함께 

제시된 얼굴표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였다(Eto et al., 2014; 

Golan, Baron-Cohen, & Golan, 2008; Koning & 

Magill-Evans, 2001). 하지만 세 연구는 맥락 정

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만 두 집단의 수행을 비

교하였기 때문에, 관찰된 정서 판단 정확도에

서의 집단 차가 얼굴표정 자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지 혹은 맥락 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Sasson, Pinkhan, Weittenh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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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o와 Simpson(2015)는 맥락 정보가 있는 조건

과 더불어 맥락 정보가 없는 목표 얼굴 단독 

조건을 제시하여 ASD 집단의 수행을 살펴보

았다. 맥락 정보가 있는 조건은 목표 얼굴표

정과 맥락 정보의 정서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

일치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목표 얼굴표

정으로는 기쁨, 슬픔, 화남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얼굴표정이 이용되었으며, 각 정서에 대

한 정보가 담긴 상황적 장면(선물을 받는 상

황, 병원에 입원한 상황 등)이 맥락 정보로 사

용되었다. 연구 결과, 맥락 정보가 없는 조건

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맥락 

정보가 있는 조건 중 일치 조건에서 ASD 집

단과 TD 집단의 유의미한 집단 차가 확인되

어 ASD 집단이 단독으로 제시된 얼굴표정을 

인식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맥락 정보와 함께 

제시된 얼굴표정을 인식에는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는 맥

락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집단에 관계없이 목

표 얼굴 단독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확

도를 보였으나, 일치한 경우 TD 집단만이 목

표 얼굴 단독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

도를 보였다. 맥락 정보가 있는 조건 중 일치 

조건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ASD 집단이 TD 집단보다 맥락 정보로

부터 받는 영향이 작음을 시사한다.

최근 Brewer, Biotti, Bird와 Cook(2017)는 더 

나아가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의 효과가 목

표 얼굴의 정서 강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역겨움’과 ‘화남’ 두 정서의 얼굴표정 

자극을 10% 단위로 몰핑하여(역겨움 20%/화남 

80% ~ 역겨움 80%/화남 20%) 목표 얼굴 자

극으로 사용하였다. 맥락 정보로 제스쳐가 제

시되었으며, 목표 얼굴이 단독으로 제시되거

나 ‘역겨움’ 또는 ‘화남’ 맥락 정보가 제시되

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각 목표자극을 

‘역겨움’ 또는 ‘화남’으로 판단한 비율을 토대

로 심리측정 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도출

하고, 이 함수에서 ‘역겨움’ 또는 ‘화남’ 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50%인 지점, 즉 주관적 동

등점(point of subjective equality)을 산출하였다. 

두 집단의 주관적 동등점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ASD 집단

이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TD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맥락 정보의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

다.

Sasson 등(2015)과 Brewer 등(2017)의 연구의 

결과는 상이한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두 연구에서 목표 얼굴표정과 맥락 

정보로 제시한 얼굴표정의 정서가 서로 다르

다. ASD가 정서 종류에 따라 정서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 연구의 보고는(Ashwin, 

Chapman, Colle, & Baron-Cohen, 2006; Smith, 

Montagne, Perrett, Gill, & Gallagher, 2010), 각 정

서의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맥락 정보가 ASD 

집단의 정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Brewer 등(2017)의 

연구에서는 ‘화남’과 ‘역겨움’을 조사하였다. 

기존 일부 연구에서 ASD 집단이 역겨움, 당황

스러움, 부끄러움 정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음을 확인하였음(Harms, Martin, & Wallace, 

2010)을 고려할 때, 정서 인식의 어려움이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지금까지 

ASD 집단이 정서를 인식할 때 맥락 정보로부

터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수가 부족하므로 

두 연구의 상이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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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집단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정서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긍정 정서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인 기쁨과 ASD 집단이 기쁨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화

남에 대해 탐색(Ekman, 1984; Clark, Winkielman, 

& McIntosh, 2008)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존 연구들이 목표 얼굴과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 맥락 정보를 제시하여 그 차이를 

탐색한 것과 달리, Brewer 등(2017)은 두 정서

를 몰핑하여 목표 얼굴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을 이용하였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목표 얼굴

과 맥락 정보가 완벽히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없으므로,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의 일치, 

불일치의 차이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ASD 집단과 TD 

집단이 맥락 얼굴로써 제시된 얼굴표정이 얼

굴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조사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쁨과 화남 표정에 

대해 조건(목표 얼굴 단독 조건,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에 따라 평정한 목표 얼굴의 정

서 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진단을 받은 만 6세에서 18세의 남

녀 아동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특수학교 및 

온․오프라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 모임

을 통해 모집되었다. 총 38명(남 35명, 여 3명)

의 연구 참가 신청자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를 진단기준(자폐증 진단 면담지,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웩슬러 지

능검사 상 전체지능 지수(FSIQ)가 70점 이하인 

7명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31명이 컴퓨터 과

제를 실시하였고 실험 과제 수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함정 시행에서 불성

실한 수행이 의심된 8명과 컴퓨터 실험을 끝

까지 완료하지 못한 3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

로 20명(남 18명, 여 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

다. 20명 중 6세부터 10세 아동은 4명, 10세 

부터 15세 아동은 10명, 16세부터 18세 아동은 

6명이다.

대조 집단(TD)은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병

리를 보고하지 않은 만 6세에서 18세의 남녀 

아동으로 일반 학교와 양육 및 교육 관련 온

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되었다. 총 31명(남 

28명, 여 3명)의 연구 참가 신청자 중 지능 지

수(FSIQ)가 70점 이하인 3명과, ASD 집단의 성

별, 연령과 지능이 매칭(matching) 되지 않는 3

명이 제외되었다. ASD 집단과 대조 집단의 매

ASD TD t df p

N 20 20

Sex(male/female) 18/2 18/2

Age(month) M(SD) 168.75(37.34) 156.30(42.39) -.986 38 .331

FSIQ M(SD 94.45(12.80) 101.10(15.10) 1.503 38 .14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SD and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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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성별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었으며 연

령이 최대 6개월 이상 차이나지 않는 아동 중 

가장 지능이 유사한 아동을 선정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25명이 컴퓨터 실험을 

실시하였고 함정 시행에서 불성실한 수행이 

의심된 4명과 컴퓨터 실험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명이 제외되어 20명(남 18명, 여 2

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20명 중 6세부

터 10세 아동은 8명, 10세 부터 15세 아동은 3

명, 16세부터 18세 아동은 9명이다. 최종 분석

에 포함된 참가자의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변

인은 다음과 같다(표 1).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교의 인

체시험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서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승인번호: 7001988 

-201709-SB-121-10).

측정도구

자폐증 진단 관찰 스케줄(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  자폐증 진단 관

찰 스케줄(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ADOS)은 Lord 등(2002)이 개발하고 Yoo, Kwak 

(2007)이 표준화한 도구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Ⅳ; DSM-Ⅳ)과 국제질병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거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

단하고 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DOS

는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수용 및 표현 

언어가 전혀 발달하지 않은 영아부터 유창한 

언어 능력을 가진 성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ADOS 검사자는 검

사 대상자의 연령과 언어 기능을 고려하여 모

듈을 선택해 검사를 실시하며, 약 40분 ~ 1시

간 동안 검사 대상자의 놀이 활동 및 반응을 

관찰하여 5 가지 하위 영역(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상동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 

영역, 기타 이상행동)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

서는 ADOS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의 훈련 및 감독 하에 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폐증 진단 면담(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ADI-R).  자폐증 진단 면담

(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ADI-R)은 

Lord 등(1994)이 개발하고 Yoo(2007)가 표준화

한 도구로, ADOS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

다. ADOS와 마찬가지로 ADI-R 또한 DSM-Ⅳ

과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자폐 스펙

트럼 장애를 진단하고 감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사에 

약 3 ~ 4시간이 소요된다. ADI-R 검사자는 대

상자의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보를 충분

히 보고할 수 있는 부모 혹은 주양육자를 대

상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4가지 하위 

영역(사회적 상호작용, 언어와 의사소통, 행동

의 제한적, 반복적, 상동적 패턴, 증상 발현 

시점)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ADI-R을 실

시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의 훈련 

및 감독 하에 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orean-Wechsler Scale 

of Intelligence).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

사 4판(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Fourth Edition; K-WISC-Ⅳ; Kwak., Oh, 

& Kim, 2011)과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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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Fourth Edition; K-WAIS-Ⅳ; Hwang, Kim, Park, 

Choi, & Hong, 2012)이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K-WISC-Ⅳ와 K-WAIS-Ⅳ은 언어이해(Verbal 

Comprehension Index; VCI), 지각추론(Perceptual 

Reasoning Index; PRI), 작업기억(Working 

Memory Index; WMI),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Index; PSI)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어 있

으며, 이를 합산하여 전체 지능지수(Full Scale 

IQ; FSIQ)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훈련 및 감

독 하에 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 건강 질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만성 질환을 비롯해 특별한 건강상

의 문제가 없는 대조군의 선별을 위해 Kim 

등(2011)이 고안한 전반적 건강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본 질문지는 부모 보고 검사로 자녀

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1점(아주 나쁨)에서 7

점(매우 건강함)까지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및 과거의 병력과 함께 약물 복용 여부

를 확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1)현재 혹은 과거 신

체 및 정신 장애 병력이 없고, 2)전반적 건강 

질문지에서 현재 전반적 건강상태가 5점 이상

으로 양호하며, 3)알레르기성 비염 및 감기를 

제외하고 건강상 질병 혹은 질환을 보고하지 

않으며, 4)건강 보조식품 이외에 복용하고 있

는 약물이 없는 아동을 연구 참가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실험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참가자 집단(ASD, 

TD)을 집단-간 변인으로, 실험 조건(목표 얼굴 

단독 조건,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을 집단-내 

변인으로 설정한 2 X 3 혼합 설계를 사용하였

다. 종속변인은 참가자가 목표 얼굴에 대해 

평정한 정서(기쁨/ 화남) 강도로, 1점(무표정)에

서 7점(매우 기쁨/매우 화남)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장치.  실험은 Window XP 운영 체

제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

며, 실험 자극은 해상도 1024 x 768인 16인

치 크기의 CRT 모니터에 제시되었다. 자극 

제시와 참가자 반응 수집은 E-prime(Schneider, 

Eschmann, & Zuccolott, 2002)을 이용해 제작한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외부

의 소음과 자연광으로부터 차단된 실험실에서 

연구자의 감독 하에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자극.  본 연구의 컴퓨터 실험은 Seo 

등(2017)이 제작 사용한 실험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얼굴 표정 

모음집(Korea University Face Expression Collection; 

KUFEC)(Lee, Lee, Lee, Choi, & Kim, 2006)에 수

록된 자극 중 무표정, 기쁨 그리고 화남 표정

의 자극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이용한 최종 

자극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자극 몰핑에는 Fanta Morph Software(Abrosoft 

Fantamorph v 3.0)를 이용하였다.

먼저, 실험에 이용할 자극 간 정서 강도의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생 10명을 대상으로 KUFFEC에 수록된 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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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49개 자극(남 25, 여 24)과 화난 표정 49

개 자극(남 25, 여 24)의 정서 강도 평정을 실

시하였다. 각 자극은 10점 리커트 척도(1점=

무표정, 10점=매우 기쁨/매우 화남)로 평정되

었다. 다음, 각 정서에 대한 자극의 정서 강도 

평균을 기준으로 1표준편차 이상의 정서 강도

에 해당하는 자극을 높은 강도의 자극(기쁨 

18개; 남 9, 여 9/ 화남 14개; 남 9, 여 5)으로, 

1표준편차 이하의 정서 강도에 해당하는 자극

을 낮은 강도의 자극(기쁨 13개; 남 7, 여 6/ 

화남 12개; 남 6, 여 6)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각 정서에 대해 남과 여 5개씩 총 20개의 사

진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동일한 성별의 

자극 중 높은 강도의 자극과 낮은 강도의 자

극을 한 개씩 무작위로 매칭(matiching)하여 몰

핑하여 ‘100% 강도’ 자극으로 이용하였다. 

‘100% 강도’ 자극과 동일한 인물의 ‘0% 강도’ 

자극을 제작하기 위해 ‘100% 강도’ 자극 제작 

시 짝지어진 인물의 무표정 자극을 몰핑하였

으며 ‘100% 강도’ 자극과 동일한 인물의 ‘50% 

강도’의 자극을 만들기 위해 앞서 제작한 

‘100% 강도’ 자극과 ‘0% 강도’ 자극을 몰핑하

였다(Figure 1).

연구 절차.  연구 참가를 위하여 ASD, TD 

집단의 아동은 부모와 함께 본 기관에 방문하

였다. ASD 집단 아동과 부모는 두 차례 기관

에 방문하였으며, 한 회 방문 시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첫 방문 시 아동을 대상으로 

K-WISC-Ⅳ 혹은 K-WAIS-Ⅳ 그리고 ADOS를 

실시하였고 부모에게는 ADI-R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연구 참가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samples of stimulus and morph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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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두 번째 방문을 하였으며 아동을 대

상으로 컴퓨터 실험을 실시하였다. TD 집단 

아동과 부모는 한 차례 기관에 방문하여 연구

에 참가하였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K-WISC-Ⅳ

혹은 K-WAIS-Ⅳ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연

구참가 기준에 충족하는 참가자의 경우 아동

을 대상으로 컴퓨터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부

모는 전반적 건강 상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컴퓨터 실험은 목표얼굴의 정서에 따라 ‘기

쁨’과 ‘화남’ 두 구획(block)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구획의 순서는 참가자별로 무작위 역균형

화 되었다. 연구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 참

가자에게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소개

하였으며 정서 강도에 따른 자극의 예시를 안

내하였다. 과제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화면 중

앙에 나타나는 목표얼굴의 정서 강도를 판단

하는 것으로, 1점부터 7점 리커트 척도가 사

용되었다. 실험의 본 시행이 시작되면 응시점

이 500ms간 제시된 후 얼굴 자극이 3000ms간 

제시되었다. 얼굴 자극이 사라진 후 기쁨 구

획에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 중 중앙에 

1) Due to copy rights, similar images, not actual 

stimuli during the experiment, were used as samples 

in this manuscript.

있는 얼굴이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1점(무표

정)에서 7점(매우 기쁨)으로 점수를 매겨주세

요’ 라는 지시가, ‘화남’ 구획에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 중 중앙에 있는 얼굴이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1점(무표정)에서 7점(매우 기쁨)

으로 점수를 매겨주세요’ 라는 지시가 나타나

고 응답을 위한 7점 리커트 척도가 표기된 박

스가 참가자가 응답할 때까지 제시되었다. 참

가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서 강도를 판단

하였으며, 판단을 완료하면 다음 시행이 시작

되어 응시점이 제시되었다(Figure 2).

실험은 크게 본 시행과 참가자의 응답 타당

성을 확인하는 목적의 함정 시행으로 구성되

었다. 본 시행은 목표 얼굴 단독 조건,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목표 얼굴 

단독 조건은 맥락 얼굴이 없이 목표 얼굴만 

제시되는 조건이며 일치 조건은 목표 얼굴과 

맥락 얼굴의 정서가 일치하는 조건이다. 마지

막으로 불일치 조건은 목표 얼굴과 맥락 얼굴

의 정서가 불일치하는 조건이다. 세 조건 모

두 동일한 10개(남 5, 여 5)의 ‘50% 강도’ 자

극을 목표 얼굴로 제시하였는데, 2회 반복 제

시하여 총 60시행이 실시되었다.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에서 제시된 맥락 얼굴은 ‘100% 

Figure 2. Experiment proced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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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자극 8개로, 목표 얼굴을 둘러싼 형태

로 제시되었다. 맥락 얼굴로 ‘100% 강도’ 자극

을 이용한 것은 맥락 얼굴의 정서가 강할 경

우, 약할 때보다 맥락 정보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Barrett, Mesquita, & Gendron, 2011; Wieser & 

Brosch, 2012). 또한 맥락 얼굴의 개수는 맥락 

얼굴이 8개인 경우, 그보다 적은 경우에 비해 

목표 얼굴의 정서 강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Seo, Chung, 

& Jung, 2017). 함정 시행에서는 10개(남 5, 여 

5)의 ‘0% 강도’ 자극과 10개(남 5, 여 5)의 

‘100% 강도’의 자극이 맥락 정보 없이 1회씩 

제시되어 총 20시행 실시되었다. 총 80회의 

본 시행과 함정 시행은 피험자별 무작위 순서

로 제시되었다. 전체 실험 시간은 약 16분이 

소요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3.0을 이

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집단-간 변인인 참가

자 집단과 집단-내 변인인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의 정서 일치, 불일치 상호작용 효과 및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X3 반복 측

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 ANOVA)를 실시하

였다. 실험 조건 내에서 참가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통

해 사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쁨 정서 강도 차이 비교 기쁨 정서의 목표 

얼굴에 대해 참가자들의 평정한 정서의 강도

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ASD 집단과 TD 집

단 사이에 유의미한 정서 강도의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으나(F(1, 18) = 1.380, p > .05) 조건

에 따라 참가자들이 평정한 정서 강도에 유의

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2, 18) = 4.972, p < 

.01).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한 사후 

분석을 통해 참가자들이 불일치조건보다 일치 

조건일 때 정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F(2, 

18) = 0.127, p > .05). 그리고 조건 별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Conditions Groups

ASD TD

M(SD) M(SD)
F

p
Groups x Conditions

context-free 3.66(.80) 3.34(.70)

.195 .824with happy faces 3.83(1.12) 3.68(1.40)

with angry faces 3.37(.92) 3.00(.96)

Table 2. Results from repeated measures ANOVA analysis of response to the intensity

of the happ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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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목표 얼굴 단독 조건(t(38) = 

-1.323, p > .05), 일치 조건(t(38) = -.388, p > 

.05), 불일치 조건(t(38) = -1.242, p > .05)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화남 정서 강도 차이 비교 화남 정서의 목표 

얼굴에 대해 참가자들의 평정한 정서의 강도

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이 평정한 정서 

강도가 조건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F(2, 18) = 7.297, p < 

.01). ASD 집단과 TD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정서 강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1, 18) 

= 1.924, p > 0.5). 집단과 조건 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관찰되었는데(F(2, 18) = 3.901, p < 

.05), 상호작용 효과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참가자 집단 별로 조건에 따른 정서 

강도 평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TD 집단은 조건 간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

가 나타났으며(F(2, 19) = 4.142, p < .05)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한 사후 분석

에서는 일치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일 때보다 

Conditions Groups

ASD TD

M(SD) M(SD)
F

p
Groups x Conditions

context-free 3.53(.70) 3.20(.73)

3.901 .024with angry faces 3.34(.65) 3.44(1.16)

with happy faces 3.25(.68) 2.34(.78)

Table 3. Results from repeated measures ANOVA analysis of response to the intensity

of the angry face

Figure 3. Average of the response to the intensity of the happ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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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p < .05). 그러나 ASD 집단은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F(2, 

19) = 0.900, p > .05). 그리고 조건 별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목표 얼굴 단독 조건(t(38) = 

-1.492, p > .05), 일치 조건(t(38) = .362, p > 

.05)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지 않았으나 불일치 조건(t(38) = -2.665, p 

< .05)에서는 ASD 집단이 TD 집단보다 정서 

강도를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ASD 집단과 TD 집단이 얼굴표

정을 인식할 때 맥락 정보로 제시된 얼굴표정

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쁨과 화남 표정에 대해 목표 

얼굴 단독 조건, 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조건에 따라 평정한 목

표 얼굴의 정서 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쁨 구획에서는 집

단과 조건 간 상호작용이나 집단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조건에 따른 주효과는 유

의하였는데 불일치 조건보다 일치 조건일 때 

정서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화남 

구획에서 집단과 조건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

의하여, 참가자 집단 별로 조건에 따른 정서 

강도 평정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TD 집단은 

일치 조건일 때 불일치 조건보다 정서 강도를 

더 높게 평정하여 조건 간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ASD 집단은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수행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ASD 집단은 

TD 집단보다 맥락 정보로 제시된 얼굴표정의 

효과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남 구획

의 불일치 조건에서 ASD 집단은 TD 집단에 

비해 정서강도를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ASD

집단이 주변의 맥락얼굴의 정서에 관계없이 

목표 자극의 정서에 집중하여 반응했음을 보

여준다. 이 결과는 ASD 집단이 상대적으로 

맥락정보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시사하는데 

Figure 4. Average of the response to the intensity of the angry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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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맥락 정보로 상황적 장면을 제시한 선

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Sasson, Pinkhan, 

Weittenhiller, Faso, & Simpson, 2015). Sasson 등

(2015)의 연구에서는 목표정서와 유사한 맥락

정보가 있을 경우(일치조건)에서 TD 집단이 

ASD 집단 보다 정서평정 정확도가 증가하였

는데, 이는 TD 집단에 맥락정보에 영향을 받

았음을 시사한다.

ASD 집단이 맥락의 영향을 덜 받음을 시사

하는 이와 같은 결과는, 얼굴표정 인식 과제 

외에 글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기나 상황에 

적절한 사물 선택하기 등의 전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과제 등에서 저조한 수행(Jolliffe & 

Baron-Cohen, 2001; Lopez & Leekam, 2003; 

Vermeulen, 2015)과 함께 묶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일관된 결과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ASD 집단의 인지

적 특성으로 보고되는 약화된 중앙 응집성

(Weak Central Coherence) 가설이다(Da Fonseca et 

al., 2009; Happé, & Frith, 2006; Wright et al., 

2008). 중앙 응집성은 다양한 정보를 전체적으

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특성으로 정상 발달 수

준의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특성으로 간주

된다(Frith, 1989). ASD 집단과 TD 집단의 인지

적 처리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들은 ASD 집단

이 TD 집단보다 전체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Navon 과제나 웩슬러 지능검사 내 토막짜기 

소검사에서 저하된 수행을 보인다는 반복적인 

결과에 기반하여 ASD 집단의 약화된 중앙 응

집성 가설을 주장하였다(Happe´, 1996; Happé 

& Frith, 2006; Rinehart, Bradshaw, Moss, Brereton, 

& Tonge, 2000).

약화된 중앙 응집성 가설은 얼굴표정 인식

에서 ASD 집단이 TD 집단보다 맥락 정보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본 연구 결과를 개연성 

있게 설명해준다. 맥락은 주변 정보이나 목표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이다(Barrett, Mesquita, 

& Gendron, 2011). 특히 목표 정보가 모호한 

경우, 부정확한 맥락 정보 인식은 정보 처리

를 어렵게 할 수 있다(Masuda et al., 2008).

약화된 중앙 응집성 가설은 ASD 집단의 얼

굴표정인식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해 준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미 몇 몇 연구

자들은 전체적인 시각 정보를 통합하여 지각

하는 훈련, 장소적인 정보를 단서로 적절한 

물건 찾기 등ASD 집단의 중앙 응집성을 강화

하는 단기적인 처치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

고하였다(Filoteo, Friedrich, & Stricker, 2001; 

Shedden, Marsman, Paul, & Nelson, 2003). 본 연

구 결과를 약화된 중앙 응집성 가설로 설명하

는 것이 타당하다면, 동일 가설에 의거해 ASD 

집단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얼굴표정 인

식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앙 응집

성을 강화하는 훈련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

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단기적 또는 장기적 

처치를 통해 강화된 중앙 응집성이 ASD 집단

의 얼굴표정 인식을 향상시켰는지 확인한 연

구는 없었다(Vermeulen, 2015). 이런 시도는 

ASD 집단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처치 방법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화난 얼굴표정과 달리 기쁜 얼굴표정

을 인식하는 경우, ASD 집단과 TD 집단이 맥

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이 ASD 집단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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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목표 정서의 종류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해

석하기 위해 ASD 집단에 대한 얼굴표정인식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일련의 연구들은 다양한 얼굴표정 

가운데 특정 정서의 얼굴표정을 찾는 패러다

임을 사용하였는데(Ashwin et al., 2006; Krysko 

& Rutherford, 2009; Rosset et al., 2011), 그 결

과, ASD 집단은 다수의 화난 얼굴표정 가운데 

기쁜 얼굴표정을 찾는 시행에서 보다, 다수의 

기쁜 얼굴표정 가운데 화난 얼굴표정을 찾는 

시행에서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음을 보고한

다(Ashwin et al., 2006; Krysko & Rutherford, 

2009; Rosset et al., 2011). 이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ASD 집단이 기쁜 얼굴표정보다 화난 

얼굴표정에 더욱 예민하게 인식하며 주의 집

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시켜보면, ASD 집단이 화남 구획

의 불일치 조건에서 맥락 정보의 영향을 작게 

받음은, 목표 얼굴인 화난 표정에 대한 주의 

편향으로 인해 주변 얼굴에 대한 정보 처리가 

제한되었고(아마도 약한 중앙응집성의 특성이 

더욱 발휘되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맥락

의 영향을 덜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 반면 기쁨 구획의 불일치 조건에서는 목

표 얼굴인 기쁜 얼굴 보다는 맥락 정보로서 

제시된 화난 얼굴표정에 주의편향이 되었으므

로, 맥락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아마도 약한 중앙응집성의 특

성이 덜 발휘되어) 정상과 차이가 없었던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ASD 집단이 

얼굴표정을 인식할 때 목표 얼굴의 정서와 맥

락 정보로서 얼굴표정의 정서에 따라 맥락 정

보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기쁨과 화남 정서 

외의 기본 정서를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로 

이용해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목표 얼굴과 맥락 얼굴의 정서가 일

치하는가 혹은 불일치하는가에 따라 참가자가 

인식한 얼굴정서 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관계없이 목표 

얼굴과 맥락 얼굴의 정서가 일치 하는 경우, 

불일치할 때보다 목표 얼굴의 정서 강도를 강

하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TD 

집단에선 정서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

는데, 맥락 정보로 제스쳐, 상황적 장면, 상황

에 대한 언어적 묘사 등을 사용한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Meeren, van Heijnsbergen, & Gelder, 

2005; Righart & de Gelder, 2006). TD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맥락 정보와 함께 제시된 얼굴

표정 인식 연구들은 이러한 일관된 결과를, 

맥락 정보와 함께 제시된 목표 얼굴을 인식할 

때 일차적으로 목표 얼굴을 중심으로 인식하

고 이차적인 정보로 맥락 정보를 이용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목표 얼굴과 맥락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더욱 강한 강도로 판단

하는 반면 불일치하는 경우 더욱 약한 강도

로 판단한다고 설명한다(Ekman et al., 1972; 

Wallbott, 1988).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설

명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기쁨 구획에서는 ASD 집단 역시 TD 

집단과 동일하게 목표 얼굴과 맥락 얼굴의 정

서가 일치 하는 경우, 불일치할 때보다 목표 

얼굴의 정서 강도를 강하게 평정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SD 집단 맥락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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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시된 목표 얼굴을 인식할 때 TD 집단

과 동일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처리함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화남 구획의 불일치 조건에서 나타난 

ASD 집단의 다소 다른 반응 패턴은,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ASD 집단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화남”을 포함한 특정정서에 대한 주

의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기쁨 구획에서 보인 TD 집단과 유사한 반응 

패턴은, 비록, 불일치 조건에서 맥락 정보로 

“화남” 정서가 사용되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ASD 집단과 TD 집단이 유사한 기제

에 의해 맥락 정보와 얼굴표정 인식을 처리하

지만 그 처리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흥미롭게도 ASD 집단의 얼굴 

인식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

론을 내린 바 있다(Fiorentini, Gray, Rhodes, 

Jeffery & Pellicano, 2012; Joseph & Tanaka, 2003; 

Pellicano Jeffery, Burr, & Rhodes, 2007). 이 가능

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선 얼굴 표정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인지 능력의 범위를 확

산하여 동일 결과가 산출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

정의 개수가 많을수록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

정의 영향이 강해진다는 Seo 등(2017)의 결과

에 근거하여 8개의 얼굴표정을 맥락 정보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실험 과제를 사

용한 문헌의 경우,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Choi & 

Chung, 2011; Wieser & Brosch, 2012) 일반적으

로 연구 간 실험 과제 변수의 다양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된다(Kluger & DeNisi, 1996; 

Meissner & Brigham, 2001). 본 연구에서 관찰된 

집단 차이나 일치/불일치 조건에 따른 차이는, 

본 연구에서 선택한 과제 변수, 즉, 맥락 얼굴

의 개수를 8개로 제시한 것이 차이를 탐지하

는데 민감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연구 목표를 위한 민감한 과제 

선택의 좋은 예로 간주될 수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 집단은 

만 6세에서 18세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연구들이 맥락 정보에 대한 처리

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진됨을 보고하였음

(Nelson & Russell, 2011; Theurel et al., 2016)을 

고려해볼 때 연령에 따라 ASD 집단과 TD 집

단이 맥락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의 차이가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맥락 정

보로서 얼굴표정이 학령기와 청소년기 ASD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두 집단을 

구분하여 확인 해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

는 약 16분간 진행되는 컴퓨터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들이 주의력을 유지하며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능지수

가 70 이상인 ASD 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다양한 지능의 ASD 집단으로 일

반화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맥락 정보로서 얼굴표

정이 ASD 집단과 TD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나 그 기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ASD 집단이 맥락 정보에 

영향을 작게 받는 것이 맥락 정보에 대한 시

각적인 지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선 추적기(eye-tracker)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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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정서 상태가 얼굴표정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정서 상태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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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effect of Facial Expression in

Emotion Recogni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i Young Noh        Kyong-Mee Chung          Woo Hyu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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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quantitative change in emotional intensity ratings with the 

addition of contextual information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ASD). Participants in the 

current study were 20 children with ASD and 20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TD) with their full scale 

IQ and age matched.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assess the emotional intensity of a single 

emotion(happy/anger) from images presented under two conditions(context-free and context embedded).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s and conditions in only an anger block.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 with TD reported lower intensity of an anger face embedded with 

happy face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nsity levels for children with ASD inspite of the 

addition of contextual cues.　The results suggests that ASD have impairment in using contextual cues to 

moderate their assessment of emotional intensity.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is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 facial emotion recognition, contextu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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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신체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지

다음의 설문은 정신건강 상태와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신건강상태를 더 잘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항에 대하여 자녀의 몸에 대해 알고 계시는 사항을 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1. 출생 시 몸무게 : 

2. 출생 주 수(몇 주에 태어났는지) : 

3. 지금 현재 키 :             몸무게 :

나의 건강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란에 O표해 주십시오.

아주 나쁨 보통 아주 건강함

1 2 3 4 5 6 7

4.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어떤 병입니까?

       i.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년     월)

       ii.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년     월)

       iii.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년     월) 

5. 과거에 병으로 인해 1주일(7일)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어떤 병입니까?

       i.                               (언제 입원하였습니까:       년     월)

       ii.                              (언제 입원하였습니까:       년     월)

       iii.                              (언제 입원하였습니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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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1. 있다면 무슨 약입니까?

       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i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ii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7. 현재 복용하는 영양제(건강보조식품)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7-1. 있다면 무슨 약입니까?

       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i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iii.                             (언제부터 복용했습니까:       년    월) 

8. 다음의 신체 기관별로 진단 및 치료받았던 부위가 있습니까?

순환기(예 : 심장, 혈관) 예 아니오

소화기(예 : 위, 작은창자, 큰창자) 예 아니오

호흡기계(예 : 폐) 예 아니오

근골격계(예 : 팔, 다리, 뼈) 예 아니오

비뇨기계(예 : 콩팥) 예 아니오

생식기관(예 : 고환, 난소, 자궁) 예 아니오

신경계(예 : 뇌, 척추, 감각, 운동) 예 아니오

정신과(예 :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예 아니오

9. 평소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9-1. 있다면 어느 부위 입니까?

       i.

       ii.

       iii.


